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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해외봉사 참여자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학생･결혼이주여성 공동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안 지 민

국문요약

새마을 해외봉사는 새마을정신에 바탕하여 지구촌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하는 적극적인 활동이다. 본 연구

는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의 피해복구를 위해 파견된 새마을 해외봉사단(대학생, 결혼이주여성)

을 대상으로 봉사참여자 개인이 가지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하였다. 해외봉사에 공동

으로 참여한 원주민(대학생)과 이민자(결혼이주여성)를 대상으로 전 과정의 경험 의미와 본질을 참가자 유형별

로 살펴본 것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유형의 효과성과 의의를 확인하는 것으로서도 그 의미가 

크다. Giorgi(1975;1997)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해외봉사 참여 경험은 대학생 7개, 결혼이주여

성 7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원주민(대학생)과 이주민(결혼이주여성)이 함께하는 새마을 해외봉사는 봉사

자 개인과 사회,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긍정적 상호작용임을 보여주었다. 원주민(대학생)은 수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였고, 이주민(결혼이민여성)은 자신의 글로벌 역량을 발견하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을 향상시켰다.

주제어: 새마을 해외봉사, 대학생,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수용성

Ⅰ. 서론

오늘날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주체, 분야, 대상, 장소 등이 끊임없이 다원화되고 전문화되고 있

다. 이러한 자원봉사를 이끄는 패러다임의 재정립은 극심한 사회변동이 계속될수록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개인과 사회가 

지니는 변증법적 긴장을 해결하는 답을 찾는 일이기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김경동, 2006: 

297-325) 해외자원봉사는 이러한 노력을 진일보시키고 확대하는 주제임에 틀림없다. 세계시민으

로서의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의 딜레마를 풀어주는 묘책을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세계시

민으로서 지구촌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하는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지구촌사회가 함께 잘사는 

일을 실천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새마을 해외봉사활동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후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 한국의 새마을운동 전수를 요청하는 저개발국가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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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응하고 나아가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인류애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제2의 새마을운동이 지

향하는 정신적 가치(나눔, 봉사, 창조)가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다(최외출, 2013: 86-87). 저개발국

가에 대한 새마을 해외봉사활동은 인류의 보편적 선을 지향하는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 윤리

적 의무(이현정, 2011)를 수행하는 해외원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해외봉사단은 1989년 4월 청와대 한국청년 해외봉사단 창설계획 발표

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집행기구로 지정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1990년 9월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아시아 4개국에 44명을 파견한 것이 최초이다(외교통상부, 2010). 2000년 

이후 과학･정보통신･농업 분야 부처가 전문성을 내세워 직접 참여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전 지

구적 공통과제 해결에 동참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ODA를 시작하였다(박번순 외, 

2009: 7). 경상북도의 경우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로서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

고 개발도상국 농촌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하고자 새마을리더 봉사단 파견, 대학생 새마을 해외

봉사단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글로벌 역량 제고와 사회참여 기

회 확장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이주여성 새마을 해외봉사를 추진하

고 있다. 

이러한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해외봉사활동 참여자는 목표 구체화, 문화 이

해, 업무 추진, 사회적 관계, 자기 성찰 등의 측면에서 개인적 성장(김찬란, 2012)을 하게 되

고, 개인의 자아정체성, 관계 형성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갖는다(임신자･석류, 2012 ; 김용주, 

2011). 그러나 지금까지의 해외봉사관련 연구는 해외봉사 프로그램 개발(고윤경 외, 2013, 이

소정･이정옥, 2013), 해외봉사활동의 참여 주체가 가지는 만족도와 관련 영향요인 및 효과성

에 관한 연구(이창호･김연우, 2012 ; 김용주, 2011 ; 이재득, 2011), 해외봉사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와 활성화방안을 살펴본 연구(이석열, 2004 ; 이성철, 2002 ; 이형덕, 2002) 등으로 전개되어 

다양한 유형의 봉사활동 참여자가 가지는 효과성을 참여 주체별로 확인하고 비교하는 연구는 

부족했다1). 기존 해외봉사활동이 단일한 유형의 봉사자로 구성된 봉사단2)을 위주로 추진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경상북도는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에 대학생,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

된 새마을 해외봉사단을 파견했다. 기존 새마을세계화재단의 대학생 새마을해외봉사단 사업3)과 

경상북도 다문화행복과의 결혼이주여성 모국 해외봉사단 파견사업4)을 연합하여 공동 추진한 것

이다. 

1) 자원봉사가 우울수준의 종단적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초기성인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연령집단별로 비교한 

정은희･강상경 연구(2014)가 있다.

2) 해외봉사활동은 국내 자원봉사에 비해 청소년 혹은 대학생, 일반 성인, 의료진 등으로 참여자 유형이 제한되는 

경향이 뚜렷했고, 단기로 이루어지는 새마을 해외봉사활동 또한 대학생이 중심이었다.

3) 대학생 새마을해외봉사단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해외 새마을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

하고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3개팀 90명을 파견하고 있다. 

4) 결혼이주여성 모국 해외봉사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이 지역 발전을 선도할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잠재력과 자존감을 향상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2013년 하반기 베트남 모국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시작으

로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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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변화의 중심에 세계화(globalization)가 있고, 그 안에서 국가, 사회, 개인 간 경

계를 달리하는 교류가 무수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해외봉사에 참여한 개인의 경험을 탐

색하고자 하였다. 해외봉사에 참여한 개인의 경험은 개인, 사회, 국가의 경계에서 겪는 상호작용

이 포함되므로 개방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대학생과 결혼이

주여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봉사 프로그램은 전국 최초이자 세계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이

므로 봉사경험을 참가자 유형별로 확인하고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여 해당 새마을 해외봉사 프로

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는 귀납적 연구방법인 질적 연구가 최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

마을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에 참여한 봉사자가 해외봉사활동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탐색하였다. 

분석대상은 2014년 1월 필리핀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추진된 경상북도 새마을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참여자이다. 이러한 시도는 원주민(대학생)과 이주민(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밝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새마을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와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연구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가 추진

하는 원주민-이주민 공동 참여 새마을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와 의의를 원주민(대학생)과 이

주민(결혼이주여성) 해외봉사 참여자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밝혀 확인코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결혼이주여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정부 추진 새마을 해외봉

사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민(대학생)과 이주민(결혼이주여성)이 각각 개인, 사회, 국가적 차원에

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발전 방향과 인적자원 확충방안의 주요한 근

거자료를 제시토록 해야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1) 새마을 해외 사에 한 연구

새마을 해외봉사는 최외출 연구(2013: 86-87)에서 강조하는 제2의 새마을정신인 나눔, 봉사, 

창조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나누어 함께 잘살고자 하는 노력

에서 출발한다. 한국이 2009년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면서 

한국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증대와 차별성을 기대하는 국제사회 요청이 빈번

해지면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ODA 중에서도 인적 교류 및 투자가 공여국과 수혜국 모두에

게 호혜적이며, 장기적인 효과에 더 긍정적(박번순 외의 연구, 2009: 18-19)이라는 공감대가 커

지고 있다. 최근에는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성공 경험을 ODA 실천모델로

서 개도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마을정신에 바탕한 해외봉사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정신가

치인 ‘할 수 있다 정신(can do spirit 또는 candoism)’을 몸소 체득하고, 이러한 경험을 세계 인류

와 함께 나누는 적극적인 실천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정신가치는 ‘할 수 있다 

정신(can do spirit 또는 candoism)’에 바탕하여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실천 가치를 접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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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격차는 커지고 공동체정신은 날로 쇠퇴되고 있는 현대사회 시대적 가치 요구에 부

응하여 나눔, 봉사, 창조(최외출, 2010)를 추가한 것이다. 

봉사는 인간교육 및 전인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중에서 해외봉사는 봉사자 개인

에게는 국제 경험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국가 간 문화교류를 통한 친선

과 상호 이해 증진의 효과를 가져다준다(이성철, 2003: 76). 단기 해외봉사는 중･고생 및 대학생

들이 집단을 이루어 개발도상국에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로 현지에서 일주일, 3주 혹은 한 달 

정도 체류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 활동을 펼친다(이창호, 2011: 214). 

해외봉사는 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활동 공간이 해외의 경제빈국으로 확대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초창기에는 KOICA 등의 정부기구와 월드비전, 기아대책 관련 NGO단체 및 선

교단체가 주도하여 해외봉사활동을 이끌었으나 최근에는 대기업, 학교 등으로 주체가 확대되고 

활동영역 또한 확장되는 추세이다(서홍란･박정란, 2014). 이러한 경향은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Baillie･Laurie, 2011).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달리 자원봉사관련 연구에서 해외봉사에 관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이처럼 관련 연구가 소극적으로 전개된 것은 다른 국가, 언어, 문화로 인한 제

약이 연구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해외봉사 관련 연구의 대다수가 귀국한 해외봉사

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회상적 평가로 이루어진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이창호, 2011: 9). 

지금까지 수행된 해외봉사에 관한 연구는 크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자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거나 얻게 되는 다양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김용주, 2011 ; 이재득, 2011, 이창호･김연우, 

2012; 임신자･석류, 2012; Aaron･Gerald, 2013; Welton, 2014 ; Lough et al, 2014)와 해외봉사 현

황을 파악하고 과제 및 활성화방안을 제안한 연구(이석열, 2004 ; 이성철, 2002 ; 이형덕, 2002, 

최창렬, 2007), 해외봉사 참여 동기와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조수연･박준홍･이환, 2011; 김매이･

조수연･이환, 2003),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Kammann, 2007; 서홍란･박정란, 2014) 등

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관련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봉사자의 경험이 대다수 긍정적 효과를 수반함을 

발견할 수 있다. Lough et al(2014)에 따르면 해외봉사 경험자는 미경험자에 비해 국제적인 사회

적자본과 관심이 확연히 증가하였고 간문화적 관계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Aaron･Gerald(2013)는 국제개발협력 기관을 통해 해외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서 세계시

민의식 향상과 세계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화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서홍

란･박정란(2014)은 해외봉사 사전-사후 조사를 양적･질적으로 실시하여 해외봉사 후에 세계시민

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Rothwell･Charleston(2013)은 봉사에 참여

하는 것은 고용능력 향상에 앞서 진정한 리더십에서 발현된 이타적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

고, 해외 자원봉사는 봉사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의 사정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변형할 수 있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해외봉사를 하면서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Mumford(2000)는 청년이 해외봉

사를 하면서 문화적 충격을 겪을 수 있으며, 문화적 충격이 클수록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하

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적 거리감에서 초래되는 문화적 충격은 해외봉사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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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켰다. 이 밖에도 해외봉사가 주목받으며 증가하고 있는 상황

과 참여자가 봉사활동의 주체로서 겪는 심리가 모순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조문영, 2013)도 

있다.

2) 참여주체별 사활동에 한 연구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의 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은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밖으로는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세계화된 시각과 관점을 얻게 되고 자원봉사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기회를 갖

게 된다(Anido, 2013). 개인적으로는 자기 가치를 인식하고 봉사가 펼쳐지는 지역사회와 보다 적

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자아로서 성장하게 된다(조용하, 2002).

대학생의 봉사활동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필요성의 공감대

가 확산되면서 관련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생의 봉사활동 관련 연구는 자원

봉사활동을 통한 개인적 효과에 관한 연구(허성호･정태연, 2013 ; 이정미･배진회･김근곤, 2012),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이정해･김현주, 2014 ; 서영숙･남진열･김상미, 2012 ; 

오효근･김욱, 2012),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조수연･박준홍･이환, 

2011, 엄운섭･안치순･손진아, 2013 ; Beehr et al, 2010 ; Burns et al, 2008) 등이 주를 이룬다. 이 

밖에도 대학생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가 분화되면서 대학 전공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

구(홍기원, 2011; 신미아, 2013 ; 이현신･김찬륭, 2013 ; 박소연･김진경, 2011)가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반면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에 관해 제시하는 연구

(오주･아영아, 2007; 김기현, 2010)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다. 

대학생의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가 이처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활동을 준비하

는 대학생 개인의 필요와 공공선을 지향하는 사회의 요구가 합치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이 

확대･발전하면서 연령, 직업, 기능 등에 따라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중심에 대학생 봉사활

동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홍기원, 2011). 대학생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임파워

먼트 효과를 밝힌 다수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Kulik(2007)은 청소년이 봉사를 하면서 스스

로 역량을 갖게 된 것을 인지하거나, 봉사활동에 대해 만족할 경우, 그리고 수혜자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임파워먼트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정미･배진회･김근곤의 연구

(2012)도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임파워먼트를 얻었을 때 사회활동에 

요구되는 조직시민행동이 향상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Welton(2014)은 봉사활동을 통한 임파

워먼트로서 세계시민의식에 주목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봉사 프로그램을 대상 지역 주민과 함

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뮤니티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추진될 때 지역 주민과 봉사자 모두 

임파워먼트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체험 학습으로서의 봉사 경험은 대

학과 지역사회에서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이끌고, 공생 공존하는 지역공동체 건

설에 이바지 한다(조용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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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봉사활동에 대한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류나미･최은희, 2077 ; 허성호･정태

연, 2011 ; 허성호･정태연, 2013)는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류나미･최은희(2007)는 대학생

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두려움, 인식의 변화, 자기수련, 인생의 양식을 얻음, 삶이 풍성해짐, 이

타심으로 크게 분류하고,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성장, 성숙해 가며 이웃과 세상에 대

한 이타심을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허성호･정태연의 연구(2013)에서는 봉사자

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기평가, 자아존중감, 삶의 질로 구성된 자기개발 요소와 타인수용, 공

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으로 구성된 사회성개발 요소에서 태도변화를 겪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보다 앞서 수행된 자발적 봉사활동에 관한 연구(허성호･정태연, 2011)에서는 자발적 봉사활동의 

유형을 단순실천, 자기본위, 공동체추구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Beehr et al(2010)은 대학생의 

자원봉사는 자유롭게 참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에 주목하고 자발적 동기와 자원봉

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와의 영향관계를 검토하였다. 

결혼이민자의 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연구로는 여성결혼이민

자의 자원봉사 참여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유정숙의 연구(2012)가 유일하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원봉사 참여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Giorgi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7개의 구성요소로 도출하였

다. 결혼이주여성은 자원봉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회의 일원

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임파워먼트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사회통합의 방

안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원봉사 참여를 제안하는 연구(박명호･김정헌, 2010)와 사회참여의 방

안으로 지역사회활동에 주목한 연구(배경희, 2013)를 더 살펴볼 수 있으나 자원봉사를 중점적으

로 다루고 있지 않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찾기 어

렵다. 이민자의 자원봉사로 주제를 확장하여도 이민자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에 관한 전체 연구

에서 소외된 경향이 뚜렷하다. 이민자의 자원봉사 참여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Dudley, 2007: Mui et al, 2013)와 노동 시장, 종교적 모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연구(Handy･ Greenspan, 2009)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Dudley(2007)는 성인 이민자가 주류 사회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가 유용함을 경험적으

로 분석하였다. 자원봉사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문화를 익히고 사회적 통합을 경

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성인 이민자를 위한 교육과정에 자원봉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Yuying Tong(2010)은 이주민에게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본 개발

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봉사활동률이 낮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주민의 봉사는 

이주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과 지역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Mui et 

al(2013)은 뉴욕의 중국 집단거주지(공동체)에서 추진한 중국 출신의 노인이민자가 봉사에 참여

하면서 경험한 임파워먼트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봉사자가 훈련과 봉사하는 과정에

서 임파워먼트를 경험했고 전체의 90%는 그들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향상되었으며, 61%는 신체

적･정신적 건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도움을 받은 대상자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Handy･ Greenspan(2009)은 이민자의 자원봉사는 직업 경험을 

얻기 위해 그리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로의 첫 걸음으로서 직장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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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주 지역 성별 연령 직업

1 문경시 여성 20대 대학생

2 구미시 여성 20대 대학생

3 구미시 남성 20대 대학생

4 구미시 여성 20대 대학생

5 구미시 여성 20대 대학생

6 구미시 여성 20대 대학생

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akir･Guneri(2011)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터키 출신 이주

여성의 임파워먼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에는 정신적 고통이 가장 부

정적이고, 교육의 수준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iem･

Stürmer(2012)는 대학생이 다른 나라 출신의 유학생을 지원할 때 문화적으로 유사한 국가에서 

온 유학생에 대해서는 감정이입(공감)이 중요한 동기이나 문화적으로 다른 국가 출신의 유학생

에 대해서는 유학생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민자에 관한 연

구는 원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다루더라도 주로 지원의 대상 혹은 주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

합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주민과 원주민을 동등한 시각에 두고 경험을 비교하는 연구는 찾

기 어렵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자료수집

연구는 필리핀 태풍(하이옌) 피해지역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 15명과 결혼이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생 봉사자는 국내에서 새마을봉사를 꾸준히 해온 학생들로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으

로 선발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에 소속된 15명 모두 경상북도 소재 대

학에 재학 중이며, 그 중 3분의 1이 최근 2년 내 새마을 해외봉사를 해본 유경험자였다. 본 사업

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모국봉사단은 필리핀이 모국인 결혼이주여성(국제결혼이주자 혹은 혼

인귀화자) 15명으로 구성되었다. 경상북도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

성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해외봉사가 가능한 여성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다수가 주부였으나 농촌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농

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해외봉사활동 참여를 위해 참가자 전원(대학생 15

명, 결혼이주여성 15명)이 2일간 사전교육을 받았다. 해외봉사활동 전체 일정은 2014년 1월 15

일부터 1월 27일(6박 7일간)까지였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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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동시 남성 20대 대학생

8 예천군 남성 20대 대학생

9 안동시 여성 20대 대학생

10 김천시 남성 20대 대학생

11 칠곡군 남성 20대 대학생

12 구미시 여성 20대 대학생

13 구미시 남성 20대 대학생

14 영천시 남성 20대 대학생

15 구미시 여성 20대 대학생

16 포항시 여성 20대 통번역지원사

17 김천시 여성 20대 주부

18 영주시 여성 30대 주부

19 영천시 여성 20대 주부

20 상주시 여성 20대 주부

21 문경시 여성 30대 주부

22 경산시 여성 20대 주부

23 군위군 여성 30대 방과후학교 교사

24 청송군 여성 40대 주부

25 영덕군 여성 20대 주부

26 청도군 여성 20대 주부

27 성주군 여성 30대 주부

28 칠곡군 여성 30대 주부

29 예천군 여성 30대 주부

30 봉화군 여성 20대 주부

 

분석을 위한 자료는 봉사에 참여한 30명(대학생,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

하여 수집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해외봉사단과 동행하여 봉사활동 전 기간에 걸쳐 참여관찰을 

병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참여자가 봉사활동을 수행한 후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의 특성

에 따라 경험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심층면접의 회수를 1~3회로 유연하게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면담의 전 과정을 녹취하였다. 또한 면

담에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연구참여자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자료에 포함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충분히 이끌기 내기 위해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진술을 듣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어 표현이 서툰 경우에는 영어로 표현

하도록 하여 풍부한 진술을 이끌어내도록 했다. 

2. 자료처리  분석방법

본 연구는 현상을 중요시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대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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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을 하면서 겪은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이 공동으로 

해외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봉사활동 전개과정에서 개인, 사회, 국가 차원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

호 작용이 전제되기 때문에 귀납적 연구방법인 질적연구가 적합하다. 그 중에서도 후설이 주장

하는 의식 지향성에 근거하여 대상자가 진술하는 언어를 텍스트로 하는 Giorgi(1975) 연구방법

을 활용하였다. Giorgi의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연구자가 속한 학문분야의 용

어로 제시할 수 있고, 선행 연구가 부족한 경우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박미은 외, 2012: 215).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가지는 의미와 본질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유정숙, 2012: 110). 무엇보다 상황적 구조적 진술로서 연구참여자의 

개인 특성을 설명하고, 전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적 진술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연

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해 각 개인이 가지는 상황적 구조를 파악하고 전체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박미은 외, 2012: 220-221).

Giorgi(1997)는 질적 연구를 후설의 시각에서 기술된 현상학적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기술을 하고, 두 번째로는 현상학적으

로 추출한 태도와 사고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불변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요소를 찾아낸다. 

현상학적인 심리를 유형 분류체계로 나타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남인(2005: 94)은 현상학적 체

험연구방법을 좀 더 간략한 절차로 설명하였다. 첫째, 인터뷰 등을 통해 연구참여자(피연구자)의 

체험을 채집하는 연구자료 수집과정, 둘째, 수집된 연구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연구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등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연구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으로부터 전체 진술로서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연구 참여자의 해외봉사 참여경험에 초점을 두고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고 부호화하였다. 셋째, 추출된 의미단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복된 내

용은 제외되었고 공통으로 해당되고 의미 있는 진술은 의미단위 구성에 포함되었다. 넷째, 구성

된 의미는 주제와 관련된 묶음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했다. 더불어 류나미･최은희(2007), 유정숙

(2012), 최정경(2013)의 연구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괄호치기

(Bracketing)를 하면서 연구참여자의 기술에 충실하도록 노력했다. 

Ⅲ. 분석결과

해외봉사자와의 심층면담에서 기술된 해외봉사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30명의 기술로부터 전체적 인식을 얻었고, 이후에 대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의 해외

봉사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단위를 구분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연구참여자로부터 얻은 의미단위는 대학생 167개, 결혼이주여성 82개였다. 이렇게 도출된 의

미단위에 대해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개인적 변화와 공동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한 변화를 크게 

나누어 범주화하였다. 이를 다시 자국과 타국, 모국과 이민국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학문적 관점

으로 전환하여 범주화된 구성요소가 대학생 7개, 결혼이주여성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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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대학

생

더 돕지 못해 안타까움

힘들게 사는 모습이 마음 아픔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내가 가진(누리는) 것을 더 주고 싶음

봉사하는 기쁨

봉사하며 오히려 내가 받는 느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힐링 받음

가르치는 기쁨

나를 성찰하며 달라진 나

한국에서의 풍족한 삶에 대한 고마움

만족할 줄 몰랐던 나를 반성

더 긍정적으로 살고 싶음

스스로 잘하고 싶은 의욕

해외봉사에 계속 참여하고 싶음

봉사를 직접 계획하고 싶음

직접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무관심)을 깨달음

중개업소를 통해 돈 때문에 결혼해서 한국에 온 외국인

가까이 하기 두려운 외국인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방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마움

어려울 때 도와주어 고마움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어 고마움

함께 하는 즐거움

함께 하면서 느끼는 동료애

하나 되는 느낌

관심 없던 남에서 친근한 언니･누나로

기피하던 사람에서 함께 나누는 이웃으로

앞으로 함께 하고 봉사하고 싶음

결혼

이주

여성

모국에 대한 애정

고향을 찾은 반가움

모국을 돕는 기쁨

모국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

모국을 돕는 활동이 계속되길 바람

봉사할 수 있게 해준 

이들에 대한 고마움

한국에 대한 고마움(봉사를 하게 해준 관계자에 대한 고마움)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에 대한 고마움

함께 봉사하는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대학생이란 낯선 대상에 대한 걱정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받던 나에서 

주는 나로(달라진 나)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쁨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함

한국에서 더 열심히 생활하고 싶은 마음

적극적으로 봉사하려는 

의지

한국에서 더 많이 봉사하고 싶음

모국 해외봉사에 계속 참여하고 싶음

봉사를 위한 모임도 만들고 싶음

한국 생활에 대한 걱정

두고 온 아이들에 대한 걱정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

가족 대소사에 대한 걱정

생업에 대한 걱정

하나 되는 느낌

어려운 일을 함께 하면서 친해짐 

대학생이 착한 동생 같음

한국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음

한국이 자랑스러움

<표 2> 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의 새마을 해외 사 경험에 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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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① 더 돕지 못해 안타까움

연구참여자들은 지붕이 날아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무너진 좁은 집에 대가족이 사는 

피해지역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런 모습을 보니 열심히 봉사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러나 계속 내리는 비 때문에 학교 지붕 보수가 더디게 진행되어 답답하다. 학교와 마을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봉사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구호물품을 더 가져오지 못한 

것도 후회된다.

지붕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아쉬웠고 안타

까웠어요. (연구참여자 1)

지붕은 다 무너지고 무수히 많은 벌레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중략) 제대로 된 집

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붕, 창문, 계단은 다 허술하고 위험한 집,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없는 집…(중략) 상황이 안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2)

마음만 크고 직접 할 수 있었던 건 별로 없어서 아쉬웠어요. (연구참여자 3)

물품 배부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한 집에 12명이 사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가져

갔던 것이) 터무니없이 작은 거예요. 그 쌀이 12명이 먹으면 이틀? 이틀 먹을 수 있다고 

하던가? (중략)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고… (연구참여자 6) 

  ② 봉사하는 기쁨

연구참여자들은 힘든 상황에도 자신들을 반겨준 필리핀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봉사를 받

은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과의 놀이시간에서도 자신이 치유를 받은 것 같았다. 무엇보다 아이들

이 잘 따라주고 즐거워하니 가슴 뿌듯하다. 제대로 돕지도 못한 것 같은데 고맙다고 말해주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든다. 

아이들이랑 친해졌는데 처음 보는 외국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와주고 이렇게 하니

까 처음에 너무 반겨줘서 당황하기는 했는데…(연구참여자 12)

아이들이 저희들을 따라주고 반겨주니까 즐겁기도 하고 추억 이상으로 무언가를 받아

가지고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중략) 설명하기는 애매한데 그냥 마음 속에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중량) 제가 힐링 막 되가지고...(연구참여자 1)

초등학교에서 수업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한국 인사말, 한글, 한국 동요 수업이 필리

핀 학생들에게 좋은 에너지가 된 것 같아 너무 뿌듯했어요. (연구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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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나를 성찰하며 달라진 나

필리핀 태풍 피해를 직접 목격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빈민촌의 피해는 더 심

했다. 부서진 좁은 공간에서 12명이 사는 모습을 보니 한국에서의 자신의 삶이 너무 풍족하게 

느껴졌다. 첫날 봉사활동을 했던 학교는 건물 지붕이 날아가 몇몇 교실이 폐허가 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웃으며 자신을 반기고 한국 대중가요를 들려주면서 함께 

춤을 추자고 한다. 늘 더 가지지 못해 불만이었던 자신을 반성하고, 필리핀 사람들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물건들을 저 사람들한테 주니까 저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고

마워하고 없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도 너무 행복한 것 같고... (연구

참여자 2)

태풍피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무기력함과 절망을 느낄 줄 알았지만 정 반대로 행복과 

웃음을 보여주어서 그것을 보고 저 또한 행복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11)

우리나라는 워낙 만족을 못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맨날 힘들어도 좀 더 벌고, 좀 더 먹

고 살기 위해 돌아다니는데 여기는 자기가 순수 먹을 만큼만 가지면 자기 가족이 행복하

니까 잘 살 수 있다는 이게 좋았어요. (중략) 제 자신의 생활에 대한 감사함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를 조금 느껴 가는데 좀 그런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내가 누렸던 거랑 내가 

쓸데없이 행동했던 것을 한 번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1)

봉사에 참여해서 바뀐 것은 더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연구참여자 10) 

  ④ 스스로 잘하고 싶은 의욕

연구참여자는 계속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

담하는 것에도 긍정적이다. 해외봉사활동의 기회가 생긴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고 홍보하는 것도 하고 싶어 했다. 이번 경험으로 그

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오기 전 보다 앞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이 들더라도 참여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11) 

봉사기획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시간을 짜는지... 이 근처에 뭐가 있

는지 보고... (중략) 제가 기획을 하면 되게 일을 많이 시킬 것 같아요. 현지에서 공구도 

사고 (연구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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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좀 배운 것 같아요. 이번을 통해서 ...(중략) 무슨 일을 하던 제가 

얻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연구참

여자 13)

  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무관심)을 깨달음

연구참여자들은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

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은 사랑 없이 못 사는 나라에서 돈 때문에 한국 농촌으로 시집 온 사람

으로 보거나, 외국인이니까 막연히 무서운 사람일거라 생각했다. 혹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었

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솔직히 생각하면 (중략) 결혼이주여성하면 당연히 국제결혼 중간회사를 통해서 

좀 안 좋은 말이지만 돈을 주고 결혼을 하는 경우라고만 생각해서 (중략) 워낙 사회가 이

렇다보니까 안 좋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끄집어내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요. (연구참여자 1)

전에는 선입견이라고 해야 하나? 같은 나라사람이 아니고 후진국에 살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속내를 알고 보니까 사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예요. 전부 다...(연구

참여자 2)

솔직히 집 근처에 성서공단이 있어서 외국인 진짜 많거든요. 솔직히 안 좋아했어요. 너

무 몰려다니고 무섭게 다니고 하니까.. 이번에 진짜 이주여성들 만나고 인식이 바뀐 것 

같아서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13)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생각도 안하고 주위엔 별로 없으니까 그냥 외국인(이라 생각했어

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연구참여자 3)

  ⑥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마움

연구참여 대학생들은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을 좋아

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들이 먼저 나서서 통역도 해주고 

모르는 것도 알려주어서 필리핀 현지 사람들과 어렵지 않게 소통할 수 있었다. 필리핀에 와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동생처럼 돌봐주고 도와주었다. 그녀들의 따

뜻한 마음이 고맙다.

처음에 2명씩 짝을 지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내가 말하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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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필리핀 이민 여성들이 같이 들어가

서 통역해줘서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참가자 5)

말이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잘 못하면 도와주고 말해줘서 ... 통역 그런 비슷한 

거 해주고 먼저 나서서 해주니까 되게 고마워요. (중략)... 어제도 모르는 것이 되게 많았

는데 필리핀 분들이 미리 다 알려주시고... (연구참가자 4)

  ⑦ 하나 되는 느낌

대학생 연구참여자는 자신들에게 결혼이주여성들이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고 이웃이고 가족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들과 함께 필리핀 사람들과 보낸 시간이 즐거웠다. 시간가는 줄

도 모르고 다 같이 춤과 노래를 불렀다. 한국에 돌아가도 자신에게 결혼이주여성은 더 이상 낯

선 외국인 아니고 쉽게 말 걸고 서로 도울 수 있는 한국 사람이다. 앞으로도 이런 봉사를 할 때 

함께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이 처음으로 화합하는 그런 뜻 깊은 시간이었는데 처음치고는 화합이 너무 잘 맞

았던 것 같고요. 대학생 여러분들하고 필리핀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착

한 마음으로 일을 해주어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9)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있으니까 이제 쉽게 말 걸 수 있

고 도움 청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또 기회 있으면 (같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

고(연구참여자 3)

처음 만나서 어색할 줄 알았는데 장기자랑을 하면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놀았어요.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가자 4)

2) 결혼이주여성

  ① 모국에 대한 애정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에 와서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 봉사활동이 힘들어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모국을 찾은 기쁨은 말로 표현이 안될 만큼 행복한 일이다. 태어나 줄곧 살아온 모국

을 떠나 낯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며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다. 동시에 여전

히 힘들게 사는 모국의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아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나

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필리핀 사람들이 안타깝다. 

봉사활동 같이 왔는데 우리 고향에 와서 … 얼마나 즐겁고 그리고 기쁜지 … 여기에 

와서 너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연구참여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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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필리핀에 온 거라 너무 반가웠어요. 5년 전, 작년에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도 못 왔어요. 내가 여기 와서 기쁜 것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분들 너무 힘든

데 내가 기뻐하는 거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26). 

여기 태풍피해 받은 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기 필리핀 사람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아빠랑 사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나요.(연구참여자 19)

우리나라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필리핀사람들이 일 안하고 

특히 학교 학부모들이 나서서 하면 되는 일인데 안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27)

이렇게 봉사활동 같이 왔는데 우리 고향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중략) 여기 태풍피해 

받은 거 마음이 아파서 (연구참여자 22)

 

필리핀 정부가 도움을 주면 좋지 않아요. 직접 우리가 돕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되었

으면 좋겠어요(연구참여자 1). 

  ② 봉사할 수 있게 해준 이들이 고마움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은 고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

고 있었다. 결혼하면서 떠나온 모국을 한국 봉사단의 일원으로 다시 찾게 된 것이 가슴 벅차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준 한국이 고맙고, 함께 온 관계자들, 가족에게도 같은 마음이다. 더불어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동료들도 고맙다. 고국 사람들이 기뻐하

는 모습을 보니 더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에서 봉사하는 거 한국에 너무 감사해요(연구참여자 17).

선생님들이 이런 봉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연구참가자 25).

우리 시어머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들 봐주셨어요. 애들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데 (그렇게 해주셔서) … 고마워요(연구참여자 19). 

우리 신랑한테 제가 필리핀 봉사 간다고 얘기 했어요. “(남편이) 니가 알아서 해. 그냥 

알았어요”라고 했어요. (남편한테) 감사합니다(연구참여자 21). 



224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 사람들 (함께) 여기 왔어요. (덕분에) 여기 사람들 행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냥 옷하고 식사하고 그냥 이런 거하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애들하고 선생님하고 언니

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연구참여자 21). 

  ③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보낸 세월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서 겪은 일이라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나를 보호해주는 가족도 없는

데 모르는 사람들과 해외봉사를 간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었다. 그동안 한국에 살면서 대학

생을 만나본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학생은 어떤 사람들일지 걱정부터 앞섰다. 봉사활동이라는 

것도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새로운 경험이다. 이제껏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에 참여는 

했지만 주로 도움을 받는 일이었다.

처음에 교육 받을 때 많이 걱정했어요. 누구 뭐뭐 하면서 얘기해도 이름도 모르겠어요. 

불편해... 네. (중략) 학생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해요. 우리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연구참여자 19). 

 

봉사활동이 뭔지 모르고 ... 봉사를 어떻게 할지 걱정 많이 했어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연구참가자 29)

  ④ 받던 나에서 주는 나로(달라진 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나라에 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눔의 즐거움 

느꼈다. 한국에서도 많은 행사에 참여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사회도 보고 통역도 해보기는 처음

이다. 여기서는 한국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하게 되었다. 또 

늘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한국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수시로 도움을 청했다. 모국 사람

들도 자신에게 한국에 대해 묻고,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고 한다. 

처음에 나도 경북에 왔을 때 (한국어를 못해서) 영어 많이 사용하고 힘들었어요. 물건 

살 때도 돈 주고 그냥 잔돈만 받아오고 했어요. 그 때 생각이 나서 대학생들 도와주고 싶

어서… 계속 그렇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연구참여자 19).

내 작은 몸과 마음을 모아서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마음속으로 행복한 시간을 담아야겠습니다. 우리한테 말하라고 하고 칭찬도 해주고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연구참여자 20).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봉사라는 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

데 여기서 해보니 용기가 생겨서 앞으로도 할 수 있겠어요(연구참가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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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적극적으로 봉사하려는 의지

연구참여자들은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

었다. 한국에서도 좀 더 열심히 생활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생각이다. 그리고 모국 

봉사도 또 참여하고 싶다. 이러한 것이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불어 봉사관련 교육을 더 많이 받아서 전문적인 봉사활동도 하고 싶다. 

사실은 우리 동네에서 부녀회장이예요. 마을회관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봉사 많이 했

어요. 근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22)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아무래도 좀 잘 살잖아요. 거기에서 열심히 살아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복 못 

받은 사람들 우리는 한국에 와서 복 받았잖아요. 그런 복 못 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

어요. (연구참여자 16)

이번 같은 프로그램 꼭 해야 되요. 참 어려운 일이니까 사람들 동의 했었어요(연구참여자 5).

더 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여기 결혼이주여성들 모임을 만들자고 얘기했어요. 모이기

만 하는 게 아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 맞아요. (중략) 자신이 생겼어요. 변했어요. (연

구참여자 19) 

한국에 온지 5년 밖에 안 되서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참여를 하고 싶어요. 느끼는 것은 한국에 계속 살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우

리 땅에 와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곳에 와서 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연구참여자 27) 

  ⑥ 한국 생활에 대한 걱정

연구참가자들은 모국을 찾아 즐겁고 행복하지만 한국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나고 걱정된다. 

아이들은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남편이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에 돌아가

면 명절 준비도 해야 한다. 늘 자신이 맡아 했던 밭일도 걱정이다. 

여기서 싫은 거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3명이예요. 

막내는 5살, 막내 때문에 나 걱정했어요. (중략) 그리고 우리 신랑 밥 안주고 어떻해요? 

(연구참가자 22)

우리 가족 농사지어요. 내가 일 많이 했는데... 내가 없으면 집일 걱정되요. (중략) 설 

준비 해야 해요. 식구들 모이면 집 청소해야 해요. 떡국 만들어야 되요. 제사음식 만들

고… (연구참여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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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하나 되는 느낌

처음에 낯설기만 했던 대학생도 어려운 일을 함께 하며 친해졌다. 누나, 언니하면서 자신에게 

스스럼없이 묻는 대학생이 동생 같이 느껴진다. 봉사하는 동안 서로 서로 도우면서 하나가 된 

듯하다. 

대학생들 너무 착하고 잘 지냈어요. 짐을 잘 챙겨주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또 너

무 감사해요. (연구참여자 20)

필리핀 아이들에게 수업할 때 (중략) 그냥 언니, 누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대학생들

이) 이거 영어 어떻게 이야기해? 하고 묻고, 언니도 드세요(라고 챙겨주고) 괜찮았어요. 

재미있었어요. (연구참여자 21)

대학생들하고 (함께여서)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변했

어요. (연구참여자 23) 

Ⅳ. 분석결과의 논의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에서 확인된 해외봉사 참여 경험은 대학생 7개, 결혼이주여성 7개

의 구성요소로 도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에 대해 좀 더 확장된 논의를 시도하여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은 해외봉사 현지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의미는 자원봉사 경험이 많지 않은 자원봉

사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치 중시 경향(류기형, 2010 ; 89)과 일치한다. 봉사활동을 이끄는 전통적 

동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타주의가 그 배경이 되어, 타인이 가지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신이 수행한 역할이 기대했던 

봉사활동 수준이 미치지 못한 것이 작용하였다. 실제로 대학생 연구참여자는 태풍 피해 복구 현

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건물 및 지붕 개보수)을 가지지 못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자원봉사활동에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가치인식요인의 하나인 기대합치

도5)가 낮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이러한 경험은 스스로 잘하고 싶은 의욕을 키우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대학생 연구참

여자는 봉사를 하며 경험한 성취감과 자기 역할에 만족하지 못했던 실패 경험을 통해 스스로 봉

5) 자원봉사활동의 활동가치인식요인은 활동 결과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자신들의 노력과 기대했던 성과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될 경우 높은 만족을 느끼게 되는 요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업무인식도, 

업무연관성, 기대합치도, 업무적절성 등이 있다. 그중 기대합치도는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활동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와 실제 수행하는 활동내용 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수준이다(장보성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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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동 계획을 세워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긍정적 동기를 표현하였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이 봉사활동 계획 수립과 수행에 있어 자기 효능감(Bandufa, 1995)6)을 발견하고 신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봉사를 하며 경험한 성취감과 자기 역할에 만족하지 못했던 실패 경험이 결

합하여 스스로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 제대로 봉사하고 싶다는 긍정적 동기로 발전된 것이다. 

둘째, 대학생 연구참여자는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게 되었다. 봉사활동

에 대한,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한 성찰과 반성은 봉사학습 효과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개인

의 심리적･행동적 특성 변화를 가져오는 반성과 성찰은 봉사활동 과정 전체에서 이루질 수 있다

(김영인, 2003: 196-198). 본 연구에서 구성요소로서 범주화된 ‘나를 성찰하며 달라진 나’는 필리

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웃으며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얻어진 경험의 의

미이다. 필리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반성적 사고가 가능하게 되었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것이다(임현선, 2006: 139-141).

셋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깨닫고 다문화 수용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보였다.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은 결과로서 기존 

해외봉사활동 참여 경험과 차별화된다. 심층면담에서 진술된 의미단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진술과정에서 확인된 긍정적 의미 수준 또한 높았다. 연구참여자 자신이 개인 변화를 

직접 진술하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에게 결혼이주여성은 자신과 상관없었던 혹은 가까이 

하기 두려운 외국인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함께 하면 즐거운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관련 체험이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와 흐름을 

같이 한다(강진구, 2008: 최석란･김영숙, 2008 ; 김한나･김홍석, 2012 ; 주영신･이민창, 2012).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대다수는 결혼이민자를 기피하던 사람에서 함께 나누는 이웃이자 앞으로도 계속 

함께 봉사하고 싶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선곡유화 외의 연구(2013)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주요 변인이 가지는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봉사활동의 경험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이 해외봉사활동을 하며 진술한 모국에 대한 애정은 반가움과 기쁨, 안타

까움이 얽혀 있었다. 모국을 찾은 반가움과 모국을 돕는 기쁨, 모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것이다. 어려운 모국을 돕는 봉사활동이 계속되길 희망하는 바람이기도 하다. 요

컨대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모국 봉사활동은 모국을 방문하는 일이고 모국을 돕는 일을 의미하

였다.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모국에 도움이 되는 일(송금)은 결혼이주여성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며(김순옥 외, 2013), 자신의 뿌리를 인정하고 지지하여 정체성 형성과 확립에 

기여한다(정인실, 2013). 나아가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오히려 

한국 문화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었다(송지현･이태영, 2014)7).

이와 함께 이러한 봉사를 가능하게 해준 한국과 관련 기관, 자신이 해외봉사를 할 수 있게 지

6)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을 의미한다.

7)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문화 적응과 모국문화 유지라는 이중

문화 정체성을 지니고 살고 있으므로, 모국문화를 유지하고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며 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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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준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은 많은 경우 결혼과 동시에 언

어, 사회, 문화 등이 모국과는 다른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노출된다. 그

러한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한 다양한 주체가 있었고 그러한 지지가 큰 도움이 되었다(김연수, 

2012).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또한 모국 해외봉사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사회적 지원과 지

지적인 가족관계를 인지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이미 한국생활에서 모국과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

안’을 겪었다. 스스로 노력하며, 가족의 지지와 관련 기관의 지원으로 자신의 정체감을 키워왔다

(고윤선･김태호,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에게 낯선 환경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

다. 연구 참여 결혼이주여성에게 대학생과 봉사는 낯설음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마주한 

대학생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봉사활동도 자신이 모국 사람과 소통하면서 함께 하는 한

국 봉사자들을 이끌어주는 일이었다. 이러한 경험에서 연구 참여 결혼이주여성은 자발적이고 주

체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Bandufa, 1995)과 개

인적･대인관계･정치사회 임파워먼트(김안나･최승아, 2013)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싶은 의지도 생겼다. 사회참여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

여성이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 양순미(2010)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

는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봉사활동 확대에 바탕이 될 것이다. 자기 결정 동기는 봉사활동 만족도

와 정적 상관관계(김수연, 2009)에 있으며, 이민자의 봉사활동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앞선 연

구(Dudley, 2007: Mui et al, 2013)를 고려할 때 매우 호의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은 두고 온 가족과 자신이 맡아왔던 생업 등에 대해 걱정하

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취약성을 드러내는 시각이 

많지만 실제 결혼이주여성은 가족 특히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스스로 

노력(이채원 외, 2013)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족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가

치관(황정미, 2010)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봉사활동을 하며 함께 한 동료들과 하나 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통합의 과제를 안고 있는 다문화사회에서 주목해야할 결과이다. 다

문화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보다 진화된 대안이 요구

되는 시점이기에 더욱 그렇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역할의 수준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의 피해복구를 위해 파견된 새마을 대학생 해

외봉사단과 결혼이주여성 모국봉사단을 대상으로 봉사참여자 개인이 가지는 경험의 의미와 본

질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하였다. 새마을 대학생 해외봉사단과 결혼이주여성 모국봉사단이 

공동으로 이민자의 모국에서 해외봉사활동을 전개한 사업으로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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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는 전국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해외봉사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한 대학생과 이민자(결혼이주여성)를 대상으로 전 과정의 경험 의미와 본질을 참

가자 유형별로 살펴본 것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유형의 효과성과 의의를 확인하

는 것으로서도 그 의미가 크다.

실제로 이민자들은 이민해 온 국가와 지역사회의 소수자로 인식되어 자원봉사 수혜자로서의 

기회가 더 많았다. 이민자의 자원봉사 참여는 이민자 증가와 함께 다방면의 사회통합 시도가 이

루어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다루어진 이민자의 자원봉사 참여는 

이민해온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주류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국내에서 수행된 이민자(결혼이주여성)의 자원봉사 관련 연구도 이민자의 사회참여 제고와 역량 

강화 차원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대학생에게 있어서의 자원봉사는 자기계발이나 사회에 대한 이해, 지식 활용 기회인 동시

에 이타심과 인류애를 실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한정란, 2012: 927-928)로 받

아 들여 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 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동료 봉사자 (특히 결혼이

주여성)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겪게 되는 경험과 그 경험이 가지는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는 연구

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과 이민자(결혼이주여성)가 함께 이민자의 모국에서 해외봉사활동

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고, 공동으로 해외봉사에 참여하면서 개인이 

경험하게 된 개인, 사회, 국가의 경계에서 겪는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실제 연구결과에서 원주민과 이주민(결혼이주여성)이 함께하는 새마을 해외봉사는 봉사자 개

인과 사회,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긍정적 상호작용임을 보여주었다. 원주민과 이주민(결혼이주

여성)이 함께하는 봉사과정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원주민은 수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

에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였고, 이주민(결혼이민여성)은 자신의 글로벌 역량을 발견하고 당당

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봉사과정에서 폭넓은 분야에 걸쳐 통역 및 행사 진행 등의 활동을 수행

하였다.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인류 공동 번영을 이끌 글로벌 인재이자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외교 인적자

원으로서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력으로 지속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주민(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이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이 확대되어

야 할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빈곤 퇴치에 유용한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새마을운동 경험의 전수

를 요청하는 개도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달방안과 인

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은 수혜국 밀

착형 새마을운동을 통해 새마을정신을 전달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양성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셋째,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새마을 대학생봉사단과 

협력하여 봉사활동을 추진하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대학생의 긍정적 인식과 친밀감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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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결혼이주여성 또한 대학생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세대(연령차)･출신국 혹은 지역 간 심리

적 거리감이 해소되었다. 원주민과 이주민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인식이 제고되

었고 공동체의식이 향상된 것이다. 

대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이 함께하는 새마을 해외봉사는 전국 최초이자 세계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였다. 향후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하는 새로운 ODA 실천 모델 개발을 통해 국가의 브랜

드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ODA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받

는 새마을운동을 원주민과 이주민이 협력하여 이주민의 모국에 직접 소개･전파하여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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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enomenological Study of Overseas the Saemaul Volunteer 

Experience: Focusing on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and 

women immigrants

Ahn, Jimin

The Saemaul Movement’s overseas volunteer service aims to fulfill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in the global community and is based on the spirit of the movement. I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on the meaning and essence of the experiences of individual volunteers belonging to the Saemaul 

Volunteer Service Group(college students and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which was organized 

to conduct relief operations for those affected by Typhoon Haiyan in the Philippines in 2013. 

Researching the meaning and essence of the whole process of volunteer operations—by participant 

type, local citizens (college students) and women immigrants—has academic importance and also 

helps in verifying the effectiveness and significance of a new project. Using the qualitative analysis 

methodology of Giorgi(1975;1997), experiences of overseas volunteer service groups were surveyed 

under seven categories for college students and seven categories for immigrant women. We found 

that Saemaul’s overseas volunteer operations, for which local college students and women immigrants 

worked together, produced positive interactions, which surpassed those that occur at individual, 

societal, and national levels. Local citizens (college students) came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eneficiaries, and were thereby able to be more accommodating of multicultural diversity; 

women immigrants discovered their global capabilities, which increased their self-confidence as 

reliable, contributing members of society.

Key Words: Saemauloverseasvolunteerservice, college students,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accommodation of multicultural diversity






